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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시티, 2020년 매출액 534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 “사상 최대” 

▶ 전년比 매출액 12.6%, 영업이익 44.8%↑ “5G 인프라 장비에 이어 단말기 시장 확대” 

▶ 무선통신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등 시험인증 사업 다변화해 퀀텀점프할 것 

 

<2021-02-05> 에이치시티가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이수찬)는 2020년 연결 기준 경영실적

이 매출액 534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

시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 시 매출액은 12.6%, 영업이익은 44.8% 증가했다. 이로써 에이치시티는 처음으로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주력 분야인 5G 무선통신 부문을 필두로 전장부품 및 중소형 배터리 부문의 시험인증 사업이 약

진하며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선통신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5G 제품을 본격 출시해 부가가치가 높은 5G 시험인증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관계자는 “5G가 대중화되면서 시험인증 대상이 5G 중계기, 기지국 등 인프라 장비에서 소비

자가 직접 사용하는 단말기로 확대됐다”며 “전방시장의 팽창은 물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

과 CAPA(생산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성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엔 사업 저변의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모두 기대된다. 대중화된 5G 주파수 대역은 

3.5GHz로, B2B용 대역인 28GHz의 상용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있다. 또 회사는 고속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겨냥해 중대형 배터리 시험인증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대형 

배터리 전용 방폭시험장을 신축 중으로 연내 가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이사는 “무선통신 세대가 거듭될수록 시험 대상 제품과 제품당 시험항목

이 함께 늘어나 당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무선통신 부문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유수기관과 협업 및 신규 사업 진출에 박차

를 가해 퀀텀점프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